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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성 토마스 사도 축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19-7-2
요한의 복음. 20,24-29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묵상
토마스, 토마스...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토마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요한 11:16) 하지만 당신은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겐네사렛에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토마스 그대의 고통과 낙담과 실망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토마스 당신이 고맙습니다. 비록 그대에게 모든 것이 끝났을지라도 당신은 예수님께 충성스러웠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당신에게 말을 했을 때 비록 그대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옳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대는 그들이 미쳤다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그대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을 만지는 것보다 더한 소원이 무엇인가요?! 토마스 그대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대의 불신을 치료하러 오실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한 그대의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에 고맙습니다.
토마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온 성체 안에서 더욱 주님을 만지는 것을 갈망하게 해줘서 그대에게 고맙습니다. 토마스 그대가 믿음이 약할 때 멀리 가지않음에 주님과 사도들에 대한 충실함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대가 주님의 상처를 만지고 믿음이 약할 때 그분을 만지러 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그대가 죽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어 그대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했던 한 분을 향한 순교자적인 사랑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성실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저의 믿음이 키워질 수 있게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epub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7weol-3il-seong-tomaseu-sado-cugil/ (2026-2-23)
cover.jpg
opusdei.org

7€ 3¢ M
EOA AE =






